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27 호 

 

2016 년 01 월 15 일 

 

 - 목   차 -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실 이전 안내 

2. 페어플레이(Fair Play) 반부패 서약 안내 

3. SDGs 캠페인 안내 

 

 

 

 

 



UNGC 본부 소식 

1. 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 2016년 비지니스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행동 촉구  

2. 글로벌콤팩트 프랑스협회, COP 21 기후정의에서의 민간부문 역할 강조 

3. 글로벌콤팩트 과테말라 협회 발족 

 

UNGC 회원사 소식 

1.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새 윤리강령 발표하고 윤리경영 다짐 

2. 코웨이, 세계 최초 정수기 ‘물 발자국’ 검증 획득 

3. [여성친화-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풀무원] 이명희 인사기획실장 인터뷰 

 

협회 동정 및 정책 

1. 신규 가입 회원 

2. COP/COE 제출 회원 

3. 2016 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 정책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실 이전 안내 

2016년 1월 18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그 동안 지내온 서울 용산구의 사무실

을 서울 중구로 이전하였으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밑거름 삼아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추진을 돕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15층  

- 전화: 02-749-2149/2150/2182, FAX: 02-249-2148 

-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약도 

 

- 오시는 길 

 *지하철 

 종각역 4 번 출구,   을지로입구역 3 번 출구 각 도보 5 분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버스  

 103, 143, 151, 162, 163, 172, 201, 262, 401, 406, 701, 704, N15, N62 

 7017, 7021, 7022 

 8110 

 

2. 페어플레이(Fair Play) 반부패 서약 안내 

 

 

 



3. SDGs 캠페인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인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해 

슬로워크와 함께 SDGs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SDGs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17개의 목

표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365일, 매일 여러분에게 SDGs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협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acebook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United-Nations-Global-Compact-Korea-Network-194625247223778/
http://blog.naver.com/ungc_korea


본부 소식 

 

 

1. 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 2016년 비지니스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행동 촉구 

(2015년 12월 22일) 지난 2015년 12월 7-8일 개최된 제 21차 기후변화협약 (COP21) 의 

“기후에 대한 배려 (Caring for Climate)” 포럼에서 글로벌콤팩트 프랑스협회는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국가들의 선도적인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남아공, 그리고 스페인에서 온 대표자들은 가치사슬이 저

탄소 비지니스 모델로 변함에 따라 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트레이닝, 행사, 출판과 국가간의 협력 방안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가 전세계 기업들이 기후행동에 동참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들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좀 더 유연하고 지속가

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유엔의 가치와 원칙 전파, 그리고 광범위한 비

지니스와의 파너십 구축에 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각국 협회들의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71-caring-for-climate-business-forum
https://www.unglobalcompact.org/engage-locally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2761-12-10-2015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2761-12-10-2015


인정하였습니다.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전 세계 크고 작은 모든 기업들을 접촉하고, 

그들이 조금 더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돕고 있는 각 국가 협회들은 글로벌 기구로 글

로벌콤팩트의 핵심이 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2016년, 글로벌콤팩트 협회들은 각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며, 세부적인 기후변화 정책 및 행동을 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Flickr 에서 행사 사진 보기 

-미팅리포트 다운로드 받기(불어) 

-글로벌콤팩트 프랑스협회에 대해 알아보기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에 대해 알아보기 

 

2. 글로벌콤팩트 프랑스협회, COP 21에서 기후정의에서의 민간부문 역할 강조 

(2015년 12월 22일, 파리) 파리에서 개최된 COP 21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해 과감히 

결단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12월 10일, 글로벌콤팩트 프

랑스협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권 영향 대응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

기 위해 기업과 기후 정의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Mary Robinson 재단의 Mary Robinson 회장이 사회를 본 동 세션에서는 기후변화의 사

회 및 경제적 결과와 기업들이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이를 인식하고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수에즈 인바이론먼트(Suez Environnement), 사노피(Sanofi), 유엔난민

기구(UNHCR) 그리고 기업과 인권 센터(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의 대

표들이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자연 재해들은 더 많이 발생될 것이며, 이것들은 자원, 땅, 질

병, 피난민,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동 행사에서는 기후와 인구 영

향에 대해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공급망에서 모든 관계자와 협

업하고, 고위험 지역에서 지역 회복을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의 기업의 역할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

https://www.flickr.com/photos/globalcompactfrance/sets/72157661563094260
http://www.globalcompact-france.org/images/actualites/20151207_-_Compte_Rendu_-_Local_Networks_Fostering_Climate_Action.pdf
http://www.globalcompact-france.org/
http://caringforclimate.org/
http://www.globalcompact-france.org/
http://www.globalcompact-france.org/
http://www.mrfcj.org/
http://www.unhcr.org/
http://www.unhcr.org/
http://business-humanrights.org/


즈니스가 더 많은 책임감과 투명성, 혁신 그리고 UN 기구들, 시민사회, 금융권, 학계와의 

협력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Mary Robinson재단의 Mary Robinson 회장이 COP 21에서 기후변화의 사회 및 경제적 

결과들에 대해 연설함. 

-민간부문에서 채택된 실질적 행동 (practical actions)에 대해 알아보기 

-Flickr 에서 행사 사진 보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프랑스 협회에 대해 알아보기 

 

3. 글로벌콤팩트 과테말라 협회 발족 

(2015년 12월 7일, 과테말라) 지난 12월 7일 과테말라 도시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 과테말라 협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마우리코 로페즈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 소

장과 조지 에스코타 글로벌콤팩트 콜롬비아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UNGC 본부와 조지 

에스코타 협회장이 투자의향서(LOI)를 공식 서명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80명이 넘는 과테말라 기업 대표들을 비롯해 UN, 시민 사회, 학계, 정부 및 

공공부문 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로페즈 지부장과 에스코타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과테말라 기

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어 로페즈 지부장은 최근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와 관련된 UNGC의 계획

http://www.globalcompact-france.org/images/actualites/20151210_-_Compte_Rendu_-_Climate_Justice_EN.pdf
https://www.flickr.com/photos/globalcompactfrance/sets/72157661575742189
http://www.globalcompact-france.org/


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국제컨설팅회사에서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 협회들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현지 네트워크가 글로벌 목표를 달성

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역할을 차지하는 국제컨설팅 업체에 이어 글로벌콤팩트의 목표를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워크숍에서는 50 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기업관

행을 위한 bottom-up 전략적 접근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다른 

글로벌콤팩트 협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현지-세계 통합방법을 참석자들에게 간

략히 소개하며 현지 참여기회를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비

즈니스 모델에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내재화하고 SDGs에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UNDP 보도 자료 보기 

-글로벌콤팩트 협회에 대해 알아보기 

-SDGs 이행에 대한 각국 협회의 역할 알아보기 

 

 

 

 

 

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issues_doc/development/BottomUp_Approach.pdf
http://www.gt.undp.org/content/guatemala/es/home/presscenter/articles/2015/12/07/se-conforma-red-guatemala-del-pacto-global/
https://www.unglobalcompact.org/engage-locally
https://www.unglobalcompact.org/engage-locally/about-local-networks


UNGC 회원사 소식 

 

 

1.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새 윤리강령 발표하고 윤리경영 다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그룹의 새로운 윤리강령인 '코드 원(Code One)'을 발표하고 

윤리경영을 다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김 회장이 4 일 지주사 2016 년 시무식에서 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지며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하나금융그룹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 윤리강령(Code One)은 크게 △윤리헌장 △윤리적 판단을 위한 질문 △윤리강령으로 

구성됐다. 

 

이 중 윤리헌장의 경우 엄격한 도덕성과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그룹을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윤리적 판단을 위한 질문은 임직원 스스로가 행동기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실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윤리강령은 총 3 장 25 개의 핵심적인 윤리가치를 

담은 임직원의 행동 기준을 제시한다. 

 

원문 바로보기 

 

2. 코웨이, 세계 최초 정수기 ‘물 발자국’ 검증 획득 

 

코웨이는 국제 공인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으로부터 정수기(모델명 CHP-262N)에 대한 물 사용량을 평가 받고, 해당 

냉온정수기(모델명 CHP-262N)는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물 발자국 

검증을 획득한 정수기 제품이 됐다. 

 

http://www.fnnews.com/news/201601040955241178
http://www.fnnews.com/news/201601040955241178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재료 취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합산해 환경영향을 수치화한 것으로 

국제표준기구의 검증 기준인 ISO 14046 의 요구조건에 의해 검증된다. 물 발자국은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과 함께 개인이나 지역, 국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 발자국 지표다. 

 

이번에 검증을 통과한 코웨이 냉온정수기(모델명 CHP-262N)는 고객들의 평균 물 

사용량과 최적의 탱크 용량을 반영해 만든 제품으로, 실용성을 인정 받으며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코웨이는 약 1 년 동안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 

및 업소 총 300 곳의 물 사용량을 분석하여 고객들이 물 사용량이 많은 때에도 정수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탱크 용량을 정수 2.5L, 냉수 2.5L, 온수 1.0L 로 

개발했다. 

 

신광식 코웨이 환경품질연구소장은 "소비자들에게 물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친환경제품 개발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경영정신인 ‘착한 믿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과 고객을 생각하는 제품을 선보여 환경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문 바로보기 

  

3. [여성친화-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풀무원] 이명희 인사기획실장 인터뷰 

 

“2020년까지 간부급 여성 30% 채울것” 

이명희 풀무원 인사기획실장(부사장)이 추진하는 인사정책과 제도, 그 속에 녹아든 

경영방침을 대변하는 사자성어다. 이 다섯 글자를 곱씹어 보면 그가 어떤 가치관으로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면서 조직원과 소통하고자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풀무원은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11209433041213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11209433041213


‘가족친화경영’을 앞세워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가정이 안정돼야 회사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원과 가족 모두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내고자 다양한 정책개선과 함께 가족지원제도를 운영했고, 풀무원만의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풀무원은 지난 2009 년 정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고 제도 도입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제도가‘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선 조직원들의 

이해와 인식변화가 바탕이 돼야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선 전 사업 대상 설문조사와 

만족도조사, 모니터링, 제도의 사후평가를 위한 각 사업단의 워크숍 등이 이뤄졌다.  

 

“가족친화제 도입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떠한 제도를 실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수용성을 높여야하는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여직원 비율(현재 전체직원의 약 

51%)이 높은 업의 특성 덕에 조직원의 이해도가 높았고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임신·출산·육아제도를 개선했는데, 임신 주수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2 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팀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육아휴직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명희 실장은 또 다른 고민은 여성들을 상위 직급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직원의 절반 가량이 여성인만큼 직위와 직급에도 성평등 문화가 자리잡고 있을 법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여성 관리자(사무직 기준) 비율은 13.3%에 불과하다.이 실장은 

여성 직원이 상위 직급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한 기회의 평등이 아닌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오는 2020 년까지 여성 상위자 30% 달성을 목표로 두고 역산해 2015 년부터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면 될 지 비율을 정했습니다. 자리가 난다면 그 자리에 적합한 

여성 직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지난해에도 여성임원 3 명을 발탁했고, 올해도 정해진 

비율만큼 여성임원이 배출됩니다. 또한 승진시 제도적으로 여성을 별도 고려하고 있는데 

심사에서 일정 수준이 되면 여성을 상위직 이상으로 보임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기업 노력에 정부의 지원과 제도 보완이 매칭될 필요가 있다. 이 실장은 

현실적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언급했다.  

 



“워킹맘들이 양육 문제로 육아휴직을 하지만, 가계 유지를 위해 단기간만 휴직을 하고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득이 보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서 최대 100 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 현재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원문 바로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69915


협회 동정 및 정책 

 

1. 신규 가입 회원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UNGC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2. COP/COE 제출 회원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7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동명전기(주) 

 한국도로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SK 이노베이션(주) 

 국민연금공단  

 현대아산 

 

미제출 회원사는 조속히 COP/COE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16 년 연회비 납부 안내 

 

 2016 년 1/4 분기 연회비 납부 대상 회원 



STX, SK 이노베이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그린크로스코리아, 기업책임시민센터, 

나인, 로고스피아이티, 로이상사, 리인터내셔널, 미래에셋, 바이오포커스, 사람과세계 

경영학회, 사학연금, 산업은행, 산업정책연구원, 서울문화재단, 성주그룹,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아프리카사랑재단, 열매나눔재단, 우리은행, 우영종합물류, 제닉, 

제주관광공사, 캬라반이에스, 코스리, 포스코, 한국남부발전, 한국능률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화케미칼,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홈플러스, 환경재단, KT, LG 화학, SK 텔레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구미시청, 국제뇌교육협회, 

군포시자원봉사센터,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금성에이스산업, 대한주택보증, 동아원, 

슬로워크, 신한은행, 유니베라, 조은시스템, 팬코, 풀무원, 하나은행,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현대아산, 현대증권 

※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 정책 

 

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 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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